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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psychological and cognitive factors which affect to 

educe self-harm behavior in the military, and to find out what is the mediating effect. The 

research was done to 255 soldiers. From the selected group of soldiers, data were collected 

using inventory on rage, depression, self-harm behavior, secondary anger-though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done with the collected data with SPSS WIN 18.0 program. In relation 

between anger and self-harm behavior,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verify how secondary 

anger-thought, especially thought on blaming and retaliating against others and feeling of 

helplessness show mediating effect. Also Sobel Test was done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se mediators. The result showed that independent variables of anger, depression, self-harm 

behavior explains its dependent variable, behaviors which expresses self-harm behavior, and 

especially depression influences the most. Anger influences self-harm impulse by the medium 

of blaming and helplessness which are secondary anger thought. These results shows that 

intervention is needed to modify the thoughts of helplessness and blaming others in order to 

cure self-harm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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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군에서의 자해표현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인지적 요인이 무엇이며 매개효과는 무엇인

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사 255명을 대상으로 분노, 우울, 자해행위, 자해표현행동, 이차적 분노

사고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노와 자해표현행동의 관계에서 이차적 분노사고 중 타인비난/보복사고와 무력감사고가 매개효

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매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분노, 우울, 자해행위의 세 개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자해표현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이 자해표현행동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분노는 이차적 분노사고인 타인비난/보

복사고와 무력감사고를 매개로 자해표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해행동 치료를 

위해 정서적 무력감과 타인비난/보복사고를 수정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군 자살, 자해행위, 매개효과, 이차분노,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11년 인구 십만 명당 자살자수가 31.7명으로 나타나(통계청 자료, 2013) OECD(경제협

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평균은 12.9명)이다. 군에서도 자살사고는 사망사고 원인 중 1위로

2010년 육군의 자살률은 12명이었으나 2011년 72명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더욱 세심한 지휘관심을 요

구하고 있다(육군본부, 2013). 특히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전투력을 육성하고 유지해야 하는 특수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군내 자살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2009년부터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살위험에 대해 식별-관리-처리의 단계별 예방조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국방부, 2011). 이러한 단계별 조치를 위해서는 병영생활 부적응 병사들의

심리적 특성과 사고나 부적응에 기여하는 예측변인들을 탐색하는 다양한 기초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군인의 자살은 군의 입장에서 보면 비전투 손실로서 전력을 약화시키고 조직 구성원의 사기와 단결

을 저해시킬 뿐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파급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하였는데 군 환경은 열악하고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길은 막

막해서 어쩔 수 없는 고립과 절망 속에서 자살의 길을 택한 사람은 어쩌면 타인에 대한 공격을 스스

로에게 돌린 점에서 가장 적은 피해를 일으킨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자살사고는 군 내부의 폭행이

나 가혹행위, 성폭행, 복무염증, 처벌우려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구승신, 2006) 자살

하는 병사들의 심리적 특징은 과다한 특정 욕구와 욕구의 해결실패, 열등감, 우울이 보고되고 있다(신

응섭, 1999).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의 부족이나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성격

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ourne, 1970). 한편 군에서 분석한 군 자살의 원인은 부대적

인 원인으로 선임병 및 간부로부터의 인권침해, 통제된 군 생활의 복무 부적응, 과중한 업무 부담감이

대부분 차지하였고 개인적인 원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및 우울증, 신변 비관이 주로 차지하고 있다(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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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본부, 2013).

최근에 자살은 기분장애의 행동적 결과가 아니라 그 자체를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정신의학회(APA)에 따르면 지난 24개월 이내 자살을 시도한 적인 있는 사람을 ‘자살행동장애

(Suicidal Behavior Disorder)’로 별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것의 근거는 자살하는 사람의 뇌는 기분장애를 가졌지만 자연사한 사람의 뇌와

유사해 보여도 꽤 많이 다르며, 자살이 특정 가족 구성원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자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비

자살적 자해에 대한 진단 준거가 제안되어졌으며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라고 게재하였다.

따라서 자살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들이 요구된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자해의 특성과 자해와 자살간의 개념적인 구분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해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미미하며 군에서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청소년 우울증에서 지속적인 불안

및 자살사고가 지속적인 자해 행위의 반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예덕해, 2012) 자살

사고가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한 청소년에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해 행동을 통

해서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나(손정남, 2009) 자해 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살사고의 정도가 심각

함을 반영하고 있음을 볼 때 군에서의 자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심리적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

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자해표현행동을 촉발하는 과정에서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차적 분노가 어떻게 자해표현행동에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병사들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토대로 군 자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군

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해표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인지적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402명의 자료 중, 유효한 자료 총 255명을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자살행동의 이해

자살관련 행동은 자살사고, 자살시도, 자살로 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

며 그 정의도 학자마다 다르다(Silverman, et al., 2007). Silverman 등은 자살관련 생각

(Suicidal-related Ideation)과 자살관련 행동(Suicidal-related Behaviors)에 자살관련 의사소통

(Suicidal-related Communication)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첨가하였다. 자살관련 행동에는 자해, 자살시

도, 자살로 분류하고 있는데 자해는 죽고자 하는 의도는 없으나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의미하

며 자살시도는 치명적인 정도는 다양하지만 죽을 의도는 분명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살은 자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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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가장 치명적인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Silverman, et al., 2007). 이들의 정의와

분류체계를 보면 자살시도는 죽을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며 자살을 시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준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해행동을 말한다. 이에 반해 비자살적 자해 행동은 죽을 의도가

전혀 없는 자해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고자 하는 의도 없이 직접적이고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체

를 훼손하는 행위”(Nock, 2009)로서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자살시도나 자

살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자해 행동은 이를 통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자살에 대한 두려움

이 둔감화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Joinner,

2005).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자살적 자해를 하는 청소년 중 70%가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Nock, et al., 2006). 또한 부정적 정서는 비자살적 자해를 촉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많은 비

자살적 자해자들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해를 한

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들이 비자살적 자해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Leith와

Baumeister(1996)는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경우 위험한 행동을 선택할 가능

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분노는 분노를 유발한 대상이나 상황에서 자극을 회피하거나

반대로 분노를 공격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 분노는 자살행동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

다.

2. 분노의 이해 

1) 분노표출과 회피

분노의 표현이나 분노행위 측면에서, 분노는 타인이나 물건에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내적인 감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Trornburg, 1982). 자신의 목표가 방해를 받

거나 차단되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느낄 때와 위협이 자각될 때 유발되는 정서로서 불안, 우울,

슬픔, 공포, 강박 등과 같은 부적 정서들은 회피와 관련된 정서인 반면, 분노는 접근과 관련된 정서로

서 정의되기도 한다(Harmon-Jones, 1998).

분노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며, 자해도 분노를 경험할 때 표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Spielberger(1988)는 분노 표현 방식으로 분노의 내적 억제(anger-in), 분노의 외적 표출(anger-out),

분노 조절(anger-control)을 들고 있는데 분노를 내적으로 억제하는 내현적 분노의 경우 자신의 분노

를 내적으로 돌리거나 억압하는 것으로 분노 유발상황과 관련된 사고와 기억 혹은 분노 자체의 감정

이 억제되거나 부정된다. 반면 분노를 외적으로 표출하는 외현적 분노의 경우 자신의 분노를 환경 속

의 타인, 대상에게 나타내는 것으로 신체적 행위나 비난, 욕설, 언어적 폭력, 극단적 모욕으로 표현된

다. 분노의 조절은 분노를 지배하고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Spierberger, et al., 1988). 분노의

표현은 타인의 안녕을 해치지 않고 자신이나 집단의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안녕이 회복되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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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능적일 수도 있고 역기능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노의 강도, 빈도, 지속 정도가 과도할 때,

그리고 분노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타인 및 자신을 향하여 파괴적으로 표현될 때 육체적 손상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불안, 우울증, 수치심과 관련된 분노는 내․외

적인 고통의 증상을 암시하는데, 그중에서 수치심 경험은 분노와 적대감의 표출방식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Tangney, et al., 1996). 김교현(2000)에 의하면 분노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분노 억제가

강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우울감과 무망감을 많이 보이고 자살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한 억제를 하게 될 때 자아가 손상되거나 반대로 분노를 부적절하게 표현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을 겪을 수 있고 불안과 우울 또는 신경증, 정서 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경은, 2010) 특히 분노. 억제를 심하게 하는 경우 우울이 높고, 분노 표출을 심하게 하는 경

우에는 공격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고영인, 1994), 이러한 분노 표현 방식은 자살 생각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정남, 2009).

한편, 자살행동을 분노표출의 한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때, 분노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

과 분노대상 등을 고려하여 분노 표출방식을 달리하게 된다(Fitness, 2000). 서수균(2004)은 일차적 분

노사고를 주로 일상생활에서 실망상황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반면, 이차적 분노사

고는 일차적 분노사고로 인한 불쾌감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정서, 행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하

고 있다. 즉 이차적 분노는 일차적 분노로 인한 불쾌감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는 사고이다. 이는 분

노표현방식이 이차적 분노사고의 개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분노에 의해 촉발된

자살행동은 이차적 분노사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이차적 분노사고와 자해표현행동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차적 분노상황에 접하게 된 사람은 다양한 분노표현 중 하나로, 자해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이차적 분노사고는 분노표현의 일환으로 자해행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줄 것

이다. 서수균․권석만(2005)은 이차적 분노사고를 타인비난/보복사고, 무력감사고, 분노통제사고로 분

류하고 있다.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의 문항 중 타인비난사고는 타인에게 보복하고, 경멸하고 모욕하는

생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무력감사고는 분노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기력해하는 반응

들과 관련된다. 분노통제사고는 분노상황에서 분노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이고 문제해결적인

노력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다. 분노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표출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은 누구나 경험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다.

부정적 정서는 자해를 촉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

로 자해를 한다. 비자살적 자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로 보고되는 부정적 정서들에는 우울

(Simeon, et al., 1992), 타인을 향한 높은 수준의 적개심, 분노(Brittlebank, et al., 1990; Hillbrand,

1995; Simeon, et al., 1992)등이 있다. 이와 같이 부정적 정서인 분노는 비자살적 자해행동과 관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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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분노는 상황에 따라 개인에게 분노표출 양상이 다르다. 따라서 비자살적 자해행동에

분노의 직접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분노표출 방식이 행동표출 또는 행동회피방식에 어떠한 영향력

을 미치는 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3) 군에서의 분노의 이해 

분노는 개인 차원에서 뿐 아니라 조직에서도 발생한다. 조직 장면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갈

등이 많이 발생하는 환경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정서는 분노이다. 특히 조직

장면에서 분노 표현과 분노 지각은 권력과 지위에 따라 거의 일방적으로 나타나는데 상사의 분노 표

현에 대한 부하의 지각된 분노는 충돌, 반사회적 행동, 조직적 보복 행위나 복수, 생산력의 저하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tness, 2000). 즉 지위가 높을수록 지위가 낮은 사람

에게 분노를 표현하며,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이 분노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loan,

2004). 또한 상사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조직의 성공과 관련이 있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부하는 분노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 내에서의

분노 표출은 지위가 높을수록, 더 직접적으로 발생하며 지위가 낮을수록 억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

게 된다.

군에서의 불안이나 우울감이 분노 촉발사건으로 이어지거나 비합리적 사고로 발생하는 분노는 군

생활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살이나 자해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의

분노에 대한 관심과 분노관리는 매우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병사들은 입대 후 실제 근무지에서의 생

활에 적응을 함으로써 부여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명령체계로 이루어진 군의 독특

한 환경은 병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군 생활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입대한 병사들은 가

정으로부터의 격리, 집단생활, 가족들과의 이별,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들로 인해 심리

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비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입대 직전,

신병 훈련소 생활, 자대 배치, 훈련 실시 등의 과정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입대하지 않은 경우 사

회에 있을 자아와 현재 군에 있는 자아와의 끊임없는 비교 심리 현상으로 좌절과 억압된 자아상 속에

서 생활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들이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산재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 좌절감은 다른 심리적 작용과 결부되어 위험한 상황으로 몰

고 갈 가능성이 높다. 병사들의 우울, 불안, 열등감, 분노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는 대인관계에서 갈등

을 유발하며(이종훈 외, 1999), 탈영, 자살사고, 다양한 종류의 안전사고와 높은 연관성이 있다

(Limbert, 2004). 한편, 분노의 원인이 군 생활에서 비롯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분노의 근원을 가지

고 입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분노 촉발사건을 통해 부대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병사들 속에 내재되

어 있는 이러한 사고 요인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군 조직의 특성인 상명하복의 명령체계와 격리된 생활, 군 생활간 경험하는 상급자나 동료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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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같은 불유쾌한 상황은 병사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고 일부 병사에게는 군복무 기간이 고

통스럽고 충격적인 기간이 될 수 있다. 가족과의 밀착된 관계에서 분리되어 군이라는 환경 속에서 어

쩔 수 없이 자신과 직면할 수밖에 없기에 작은 자극에도 분노와 적개심을 유발하기가 쉽다. 분노는

공격, 보복, 비난과 같은 폭력적이고 잘못된 행동을 증가시킨다. 병사들의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분

노는 자신을 공격적으로 만들고 주위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만든다(Deffenbacher, 1999). 특

히 단체 생활을 하는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는 한 사람의 분노유발로 인해 부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

게 된다. 선임병은 하급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구타 및 가혹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후임병은 상급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항명 또는 상관 모독을 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지휘관의 분노는 지휘관에 대한

신뢰도를 격감시키게 되고 부적응 병사의 분노 축적 시 군무 이탈 행위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

발적 범행(폭행, 총기에 대한 보복성 은닉행위, 총기사고)이나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신응섭(1998)은

군에서의 분노는 외면화와 내면화 모두가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다루

지 못할 때 분노의 부적절한 표출로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폭행 등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한인

영(1999)도 군복무 중 병사들이 경험하는 폭력과 가혹행위는 뚜렷한 명분 없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갈등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았다.

군에서 발생하는 분노의 특징적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에서 발생하는 분노는 위계

서열을 따라 이동하면서 증폭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계급이 낮은 자일수록 상급자의 의도를 전

달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달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최초의 지시자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전수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직적 하향식 전달로 인하여 상급자의 분노는 하급자의

분노와 맞물려서 하급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과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 둘째, 폐쇄적인 군대 조직

의 특성으로 인해 외부사회에 대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제 3자의 개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

해 상급자의 경우 계급을 빙자하여 분노를 외부로 표출해도 이를 중재하거나 간섭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육군본부, 1999).

이와 같이 군 환경은 분노와 관련하여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복무기간에

따라 병사들의 불안, 우울, 충동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8개월 이하의 병사들은 입대 후 새로운

환경과 익숙하지 못한 업무와 수직적인 상하관계 등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높은 우울과 불안

을 보이며 결단력의 약화, 자아상의 매력감소,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훈 등, 1999). 이러한 현상은 점차 감소하다가 전역을 앞두고 다시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병사들의 부적응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군에서의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서 분노관리는 군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수균(2004)은 비합리

적 신념이 일차적 분노사고를 유발하고 이것이 이차적 분노사고를 거쳐 역기능 과정으로 가면서 분노

가 증폭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이차적 분노사고의 타인비난 보복사고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행동과

분노 표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무력감 사고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 행동을 감소시키고 분노 억

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노 상황에서 분노표출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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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이차적 분노사고로 보고 있다. 이차적 분노사고는 분노상황에서의 심리상태 및 대처양상을 반

영하는 것으로 분노상황 및 분노유발 맥락에 따라 이차적 분노사고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해표현행동에 미치는 변인들뿐만 아니라, 분노와 자해의 관계에서 이차적 분노 하위요인들의 매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상황과 관계 등에 관련된 사회적 동기에 의한

자해의 경우 대인관계에 관련하여 발생한 부정적 정서를 능동적 또는 수동적인 방식으로 해소시키기

위해(Nock, 2009) 타인비난/무력감 사고 등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분노가 자해표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차적 분노사고가 자해표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분노, 우울, 자해행위가 자해표현행동인 자

살표출과 자살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

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내용

1.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분노, 우울, 자해행위는 자해표현행동(자살표출, 자살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분노, 우울, 자해행위는 자살표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분노, 우울, 자해행위는 자살회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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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분노와 자해표현행동(자살표출, 자살회피)의 관계에서 이차적 분노사고(타인비난/보복, 무력

감)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1 분노와 자살표출과의 관계에서 타인비난/보복사고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2 분노와 자살표출과의 관계에서 무력감사고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3 분노와 자살회피와의 관계에서 타인비난/보복사고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4 분노와 자살회피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사고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4년 7월 육군 0군사령부 소속 병사들과 2014년 10월 00사단 그린캠프 입소자들

을 대상으로 자해표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인지적 요인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402

명의 자료 중, 무선반응하거나 전체 문항 중 1/4이상 문항에 반응하지 않은 피검자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55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1) 상태-특성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 STAXI-K)

Spielberger, et al.(1988)의 상태-특성분노표현 척도를 전겸구 외(1998)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상태분노(10문항)와 특성분노(8문항), 분노통제(8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분노와 관련된 10문항만을 선별하여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상에서 평

점 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8이었다.

(2) 우울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우울증을 측정하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

다. 본 연구에서는 전겸구 외(2001)가 번안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 상에

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3이었다.

(3) 자해행위 척도(Self-Harm Inventory, SHI)

의도적인 자해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Sansone 등(1998)이 개발하였다. 국내에서 공성숙 외(2009)가

번안하였다. 한국판 SHI는 최근 6개월 내에 이루어진 자해행위에 관하여 묻는 20개의 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혜림(2013)이 기존 2점 척도에서 4점 척도로 수정한 판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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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지해행위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혜림(2013)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8이었다.

(4)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Secondary Anger- Thought Scale, SATC)

분노유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이차적 분노사고를 평가하기 위해 서수균․권석만(2005)이 개발한 척

도이다. 이차적 분노사고는 분노상황에의 대처 양상을 반영하는 행동 및 심리상태를 반영한다. 이 척

도는 3개의 하위척도인 타인비난/보복사고, 무력감사고, 분노통제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타인비난/보복사고는 .96, 무력감사고는 .84,

분노통제는 .85이었다.

(5) 자해표현행동척도

자해표현행동 척도는 군복무 중에 자살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 중,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 묶여진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2문항은 자살표출, 2문항은 자살회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자살표출 .88, 자살

회피는 .81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노, 우울, 자해행위가 자해표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노와 자해표현행동의 관계에

서 이차적 분노사고 중 타인비난/보복사고와 무력감사고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매개효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인구학적 특성 

연구 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일병이 가장 많고(45.5%) 다음으로 상병(28.2%), 이

병(16.5%), 병장(9.8%)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재학(79.6%)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고졸(13.7%), 대

졸(4.7%), 대학원이상(1.6%)로 나왔다. 연령은 21세(38.4%), 20세(33.3%), 22세(14.5%), 23세 이상

(9.4%), 19세(3.9%)순으로 나타났다. 복무 기간은 반 이상이 4-12개월 사이로 나타났으며(58.1%)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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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그 이상(30.2%)이거나 그 이하(11.4%)로 나타났다. 경제생활 정도는 대부분이 중류층(61.6%)으로

나타났으며 복무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반 이상(59.6%)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학적 특성

빈도(명) %

계급

이병 42 (16.5)

일병 116 (45.5)

상병 72 (28.2)

병장 25 (9.8)

학력

고졸 35 (13.7)

대학재학 203 (79.6)

대졸 12 (4.7)

대학원재학이상 4 (1.6)

연령

19세 10 (3.9)

20세 85 (33.3)

21세 98 (38.4)

22세 37 (14.5)

23세 이상 24 (9.4)

복무기간

4개월 미만 29 (11.4)

4-6개월 78 (30.6)

6-12개월 70 (27.5)

13-18개월 47 (18.4)

18개월 이상 30 (11.8)

경제생활정도

상류층 3 (1.2)

중상류층 53 (20.8)

중류층 157 (61.6)

저소득층 42 (16.5)

복무만족도

매우 만족 29 (11.4)

만족 123 (48.2)

보통 91 (35.7)

불만족 9 (3.5)

매우 불만족 3 (1.2)

각 척도에 대한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표 2> 각 척도에 대한 상관관계

분노
타인비난/

보복
무력감 자살회피 자살표출 우울

자해표현

행동

분노 1 .572** .465** .222** .308** .403** .315**

타인비난/보복 　 1 .741** .322** .346** .441** .364**

무력감 　 　 1 .385** .509** .627** .488**

자살회피 　 　 　 1 .359 .442** .122

자살표출 　 　 　 　 1 .539** .414**

우울 　 　 　 　 　 1 .408**

자해표현행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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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분노와 우울, 자해행위가 자해표현행동(자살표출, 자살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 3>

과 같다.

모형1의 경우 R2는 0.33으로서 분노, 우울, 자해행위의 세 개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자해표현행

동(자살표출)을 3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의 유의성 검증결과 우울과 자해행위가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였다. 자해표현행동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기위해 표준화된 회귀계

수를 비교한 결과 우울(β=0.42), 자해행위(β=0.21)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경우 R2는 0.22로서 분노, 우울, 자해행위의 세 개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자해표현행동

(자살회피)을 설명하는 비율은 22%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의 유의성 검증결과 우울만이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하였다.

모형1과 모형2 모두 분노의 경우 자해표현행동(자살표출, 자살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분노, 우울, 자해행위가 자해표현행동(자살표출, 자살회피)에 미치는 영향

Model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R² F

모형1 표출

우울 0.42 6.92***

분노 0.07 1.22 0.33 40.26***

자해행동 0.21 3.64***

모형2 회피

우울 0.47 7.17***

분노 0.07 1.09 0.22 22.44***

자해행동 i-0.11 ii-1.70

*p<.05 **p<.01 ***p<.001***

타인비난/보복사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1단계에서 분노가 매개변인인 타인비난/

보복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β=0.57, p<.001), 2단계에서 분노가 자살표출에 미치는 영

향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0.30, p<.001). 3단계에서 분노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타인비난/보복

사고가 자살표출에 미치는 영향력(β=0.24, p<.01)과 타인비난/보복사고를 통제했을 때 분노가 자살표

출에 미치는 영향력(β=0.16, p<.05)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표출의 관계에서 타인비난/보복사고의 매개효과

　 　 β t R² F

1단계 분노 → 타인비난/보복사고　 0.57 10.77*** 0.32 116.13***

2단계 분노 → 자살표출 0.30 5.08*** 0.09 25.82***

3단계
타인비난/보복사고 → 자살표출　 0.24 3.32**

0.13 18.05***
분노 → 자살 표출　 0.16 2.2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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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그림 2>에서와 같이, 자살표출에 대한 분노의 영향력이 2단계 (β=0.30) 보다 타인비난/보

복사고를 통제했을 때인 3단계에서 (β=0.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분노와 자해표현행

동 중 자살표출의 관계에서 타인비난/보복사고가 부분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

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3.016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타인비난/보복사고

분노 자해표현행동(표출)

0.57***  

0.16*  

0.24**  

<그림 2>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표현의 관계에서 타인비난/보복 사고의 매개효과

무력감사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1단계에서 분노가 매개변인인 무력감사고에 미

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β=0.46, p<.001), 2단계에서 분노가 자살표출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β=0.30, p<.001). 3단계에서 분노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무력감사고가 자살표출에 미

치는 영향력(β=0.46, p<.001)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무력감사고를 통제했을 때 분노가 자살표출에

미치는 영향력(β=0.07, p>.05)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258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7호 2015. 7

<표 5>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자살표출의 관계에서 무력감사고의 매개효과

　 　 β t R² F

1단계 분노 → 무력감사고　 0.46 8.18*** 0.21 66.92***

2단계 분노 → 자살표출　 0.30 5.08*** 0.09 25.82***

3단계
무력감사고 → 자살표출　 0.46 7.49***

0.25 42.37***
분노 → 자살표출 0.07 1.24

*p<.05 **p<.01 ***p<.001

따라서 <그림 3>에서와 같이, 자살표출에 대한 분노의 영향력이 2단계 (β=0.30)보다 무력감사고를

통제했을 때인 3단계에서 (β=0.0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자

살표출의 관계에서 무력감사고가 완전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

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5.51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무력감사고

분노 자해표현행동(표출)

0.46***  

0.07

0.46***  

<그림 3>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표출의 관계에서 무력감사고의 매개효과

타인비난/보복사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표 6>과 같이, 1단계에서 분노가 매개변인인 타인비난/

보복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β=0.57, p<.001), 2단계에서 분노가 자살회피에 미치는 영

향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0.22, p<.001). 3단계에서 분노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타인비난/보복

사고가 자살회피에 미치는 영향력(β=0.21, p<.01)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타인비난/보복사고를 통

제했을 때 분노가 자살회피에 미치는 영향력(β=0.14, p>.05)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6>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자살회피의 관계에서 타인비난/보복사고의 매개효과

　 　 β t R² F

1단계 분노→타인비난/보복사고　 0.57 10.77*** 0.32 116.13***

2단계 분노→자살회피　 0.22 3.58*** 0.04 12.85***

3단계

　

타인비난/보복사고→자살회피　 0.21 2.83**
0.10 13.33***

분노 → 자살회피　 0.14 1.92

*p<.05 **p<.01 ***p<.001

따라서 <그림 4>에서와 같이, 회피에 대한 분노의 영향력이 2단계 (β=0.22) 보다 타인비난/보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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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통제했을 때인 3단계에서 (β=0.1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자살회피의 관계에서 타인비난/보복사고가 완전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2.789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

게 나타났다.

타인비난/보복사고

분노 자해표현행동(회피)

0.57***  

0.14

0.21**  

<그림 4>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회피의 관계에서 타인비난/보복사고의 매개효과

무력감사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1단계에서 분노가 매개변인인 무력감사고에 미

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β=0.46, p<.001), 2단계에서 분노가 자살회피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β=0.22, p<.001). 3단계에서 분노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무력감사고가 자살회피에 미

치는 영향력(β=0.32, p<.001)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무력감사고를 통제했을 때 분노가 자살회피에

미치는 영향력(β=0.11, p>.05)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7>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회피의 관계에서 무력감사고의 매개효과

　 　 β t R² F

1단계 분노 → 무력감사고　 0.46 8.18*** 0.21 66.92***

2단계 분노 → 자살회피　 0.22 3.58*** 0.04 12.85***

3단계
무력감사고 → 자살회피　 0.32 4.86***

0.15 22.09***
분노 → 자살회피　 0.11 1.75

*p<.05 **p<.01 ***p<.001

따라서 <그림 5>에서와 같이, 자살회피에 대한 분노의 영향력이 2단계 (β=0.22) 보다 무력감사고를

통제했을 때인 3단계에서 (β=0.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자

살회피의 관계에서 무력감사고가 완전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

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Sobel의 Z값은 4.195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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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감사고

분노 자해표현행동(회피)

0.46***  

0.11

0.32***  

<그림 5>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회피의 관계에서 무력감사고의 매개효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가설1. 에서는 분노, 우울, 자해행위가 자해표현행동인 자살표출과 자살회피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분노, 우울, 자해행위의 세 개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자해

표현행동(자살표출)을 3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해표현행동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은

우울, 자해행위 순으로 나타나, 우울이 자해표현행동에 가장 큰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이후 자살 및 자해행동과 우울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분노, 우울, 자해행위의 세 개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인 자해표현행동(자살회피)을 설명하는

비율은 22%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울은 자해표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분노는 영향을 주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가 자살에 직접적인 영향력 외에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설2. 에서는 분노와 자해표현행동(자살표출, 자살회피)의 관계에서 이차적 분노사고인 타인비난/

보복사고, 무력감사고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타인비난/보복사고의 매개효과 결과는, 1단계

에서 분노가 매개변인인 타인비난/보복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2단계에서 분노가 자살표출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분노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타인비난/보복사고가 자살표출에 미치

는 영향력과 타인비난/보복사고를 통제했을 때 분노가 자살표출에 미치는 영향력 모두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자살표출에 대한 분노의 영향력이 2단계 보다 타인비난/보복사고를 통제했을 때인 3단계

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자살표출의 관계에서 타인비난/보

복사고가 부분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무력감사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분노가 매개변인인 무력감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2단계에서 분노가 자살표출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단계에

서 분노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무력감사고가 자살표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무력감사고를 통제했을 때 분노가 자살표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자살표출

에 대한 분노의 영향력이 2단계 보다 무력감사고를 통제했을 때인 3단계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에 따라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자살표출의 관계에서 무력감사고가 완전매개효과를 지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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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타인비난/보복사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분노가 매개변인인 타인비난/보복사고에 미치

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2단계에서 분노가 자살회피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단

계에서 분노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타인비난/보복사고가 자살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타인비난/보복사고를 통제했을 때 분노가 자살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자살회피에 대한 분노의 영향력이 2단계 보다 타인비난/보복사고를 통제했을 때인 3단계에

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자살회피의 관계에서 타인비난/보복

사고가 완전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력감사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분노가 매개변인인 무력감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2단계에서 분노가 자살회피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단계에

서 분노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무력감사고가 자살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무력감사고를 통제했을 때 분노가 자살회피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자살회피에 대한 분노의 영향력이 2단계 보다 무력감사고를 통제했을 때인 3단계에서 줄어든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분노와 자해표현행동 중 자살회피의 관계에서 무력감사고가 완전매개효과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먼저, 가설1. 에서는 우울이 높을수록 자해표현행동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

점을 알 수 있다. 분노는 자해표현행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설2. 에서는 분노

는 이차적분노사고인 타인비난/보복사고와 무력감사고를 매개로 자해표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노가 직접적으로 자해표현행동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분노사고를 매개로 자해표현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분노가 자해표현행동(자살표출, 자살회피)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무력감과 타인비난/보복사고

가 매개효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정서적 무력감의 수준에 따라, 또한 타인에 대한 비난과 보

복적 사고 정도에 따라 자해행동을 표출하고 회피하는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러한 결과는 자해행동 치료를 위해 정서적 무력감과 타인비난사고를 수정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셋째, 분노에 대한 표현이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자해표현행동 역시 사람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다르

다. 본 연구는 자해행동을 자살표출과 자살회피행동에 따라 분노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지를 시도

하였다는 점은 이후 치료프로그램 개발 시에도 자해행동 표출방식에 따라 분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

지에 대한 치료계획을 위한 기초자료에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군인집단으로 자해표현행동과 분노의 표현 방식을 알아보았다는 점에

서도 의의를 갖는다. 최근 자살과 자해로 군내 자살위기개입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살. 자해 및 이러한 위기를 조장하는 데 영향을 주는 분노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변인들에 대한 기

초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군의 자살 및 자해 위기개입에서 분노표출 방식과 자해표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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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개입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한점으로는, 자해표현행동에 대한 질문지는 기존에 개발된 척도가 아닌 군복무 중에

자살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 중, 요인분석을 통해 묶여진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

다는 점과 자료수집 과정에서의 어려움이었다. 2014년 발생한 악성 군대 사고로 인해 군에서는 정보

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설문 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어렵게

설문조사에 응한 본 연구에 참여한 피검자들은 대부분이 학력, 가족관계, 면담과 인성검사를 통해 행

동보조업무를 담당하도록 행정특기병으로 선발된 비교적 우수한 병사들과 소수의 그린캠프 입소자들

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전체 군인 집단을 대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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